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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korean herbal cosmetics for facial skin 

elasticity. 

  Methods : We recruited patients and divided them to cosmetics group and control group randomly. We provided 

korean herbal cosmetics to cosmetics group and subjects in cosmetics group applied the provided cosmetics for 4 

weeks. Control group waited and applied cosmetics that had previously used for 4 weeks. We assessed all subjects 

in 0 week, 2 weeks and 4 weeks. Primary assessment instrument was moire topography photo scale. Second 

assessment instrument was skin moisture, oiliness and elasticity which assessed with skintouch system v1.0, 

detox/regeneration questionnaire score and self-evaluating facial wrinkle/looseness score.  

  Result : Moire topography photo scale improved in cosmetics group than control group significantly. Skin 

moisture and elasticity assessed with skintouch system improved in cosmetics group than control group significantly 

while skin oiliness assessed with skintouch system have not improved significantly. Detox/regeneration 

questionnaire score and self-evaluating facial wrinkle/looseness score improved in cosmetics group than control 

group significantly. 

  Conclusion : Korean herbal cosmetics application might be effective method for facial skin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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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피부 노화는 광노화와 자연노화로 인해 일어나는 

피부의 변화로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왔다1)
.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들의 

지적 수준과 경제력이 향상되고 인구 노령화가 진행

되면서 항노화가 미용산업의 주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2)
. 노화된 피부의 특징에는 주름, 피부 이완, 피

부 건조증, 색소침착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피부 노화의 

기전에 해 알아내고 이에 따라 피부 노화를 억제하

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화의 표

적인 증상인 주름은 노화로 조직이 손실됨에 따라 피

부가 위축되고 탄력이 감소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며 

또다른 표적인 증상인 피부 이완 역시 진피의 탄력

성 저하나 피하지방조직의 지지력 저하, 피부를 지지

하는 근육의 힘의 저하로 인해 발생된다3)
. 따라서 이

러한 주름과 피부 이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법에는 여러 약제와 시술이 개발되어 있으며 주름

과 피부 이완에 한 화장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한방화장품에 한 선호도

의 증가에 따라 피부 노화에 관련한 한방화장품 시장

의 규모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방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방화장품의 정의가 아

직 모호하여 한방화장품의 성분 및 원산지 기준이 명

확하지 않고 이에 해서 제품에 명시 또한 되지 않

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관련한 법안 제정이 거론되어

지고 있다4)
. 또한 함유된 한약재 추출물의 효능에 

한 근거가 충분치 않음에도 과  광고를 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방화장품에 한 

효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약재 추출물에 한 항

노화 효과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부분은 한약재 추출물 원료에 한 실험실 연구였

으며5-11)
 한약재 추출물 원료가 아닌 이를 포함한 한

방화장품에 해 임상적으로 사용 전 후를 비교한 연

구는 몇 편 없었다. 혹은 그러한 연구인 경우에도 모

집단이 적거나 조군이 없는 단일 군 연구인 등의 

제한점이 있었다12-15)
. 이에 본 연구팀은 항노화 효과

가 있는 한약 추출물이 함유된 한방화장품의 안면부 

탄력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43명의 중년 여성

을 상으로 4주 간 무작위 조군 비교 임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유의한 연구 결과를 얻어 보고하

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동경희 학교 병원 내 게시물 및 홈페

이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된 피험자 중 다음의 선정 

기준에 적합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43명을 상으로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진행되

었다. 본 연구는 강동경희 학교 병원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 심의 및 승인(KHNMC-OH-IRB-2011-014)을 

득하였다. 

1) 선정기준

  ① 만 40세에서 만 59세 여성(1952년 12월 19일부

터 1971년 12월 18일까지 출생한 자)

  ② 주름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자(Glogau photoaging 

scale의 3유형 혹은 4유형에 해당하는 자)

  ③ 연구 시작 전 6개월 이내에 안면부 탄력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는 자(침습적

인 피부 레이저 재생술, 박피술, 보톡스, 필러, 

지방 및 보형물 주입을 포함)

2) 배제기준

  ①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과 임신 계획 및 가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5권 제3호(2012년 8월)

152

성이 있는 여성

  ② 피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외용제를 1개월 이상 사용 중인 사람

  ③ 켈로이드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④ 안면에 중등도 이상의 여드름, 홍반,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는 사람

  ⑤ 현재 안면부에 감염성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

  ⑥ 그 외 주시험자의 판단으로 시험에 부적합하다

고 생각되는 사람

3) 중지 및 탈락기준

  한방화장품 군은 2주 후와 4주 후의 평가에서 연구

에서 정한 도포량과 도포 횟수를 3분의 2 이상 실시

한 경우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의 경

우는 해석 상자에서 탈락자로 정하였다.  

  ① 연구에서 정한 도포양과 도포 횟수를 3분의 2 

이상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연구 진행 중 주름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 피부 

탄력 개선에 관련한 약제 복용, 시술을 행한 경

우 그 내용이 연구에 중 한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판단되는 자

  ③ 초진과 마지막 내원시의 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자

  ④ 피험자에게 중 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혹

은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피험자가 시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⑤ 피험자 및 피험자의 보호자가 임상시험 참가 동

의를 철회한 경우

  ⑥ 연구 책임자에 의해 연구의 진행이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방법  

1) 초진기록 작성

  피험자의 연령, 안면 탄력 개선과 관련한 과거 시술 

경력, 과거력, 현병력을 조사하고 안면부의 탄력 평가

를 실시하여 피험자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였다.

2) 피험자 교육 

  피험자에게 안면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관리, 식이요법 등을 주지시키고 이를 지키게 유

도한다. 임상연구 진행 중에는 주름 기능성 화장품 및 

주름과 탄력 개선에 관한 약제 복용, 시술을 금지시켰

다. 

3) 무작위 배정

  연구로부터 독립된 1인이 엑셀 프로그램의 무작위 

추출에 의해 무작위 배정표를 생성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후 선정된 피험자들은 첫 번째 방문일 순서 로 

배정표에 따라 두 군 중의 한군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평가자는 배정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4) 시험군별 연구방법

  ① 한방화장품군

본 임상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에

서 개발하였으며 국내산 인동, 율피, 자초 추출

물과 인삼 사포닌 종류인 진세노사이드 F1이 포

함된 한방화장품이었다. 한방화장품군에 배정된 

상자들에게 연구 시작일부터 4주간 아침과 저

녁 세안 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해당 제품의 종류는 스킨, 에멀전, 에센스, 크림

(데이 크림, 나이트 크림), 아이크림이며 바르는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 스킨: 100원 동전 크기(1ml)의 양을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펴 바른다.

    ㉯ 에멀전: 제공받은 스킨을 사용한 후 펌핑 2회

(0.5ml)의 양을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펴 바

른다.

    ㉰ 에센스: 제공받은 에멀전을 사용한 후 은행 1

알 크기(0.5ml)의 양을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펴 바른다.

    ㉱ 크림: 제공받은 에센스을 사용한 후 은행 1알 

크기(0.5ml)의 양을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펴 

바른다. 아침에는 데이 크림을 도포하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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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에는 나이트 크림을 도포한다.

    ㉲ 아이크림: 제공받은 크림을 사용한 후  옥수

수 1알 크기(0.1ml)의 양을 양쪽 눈 가에 네 번

째 손가락을 이용해 두들기며 흡수시켜 준다. 

  ② 무처치군

4주간의 기기간 후 한방화장품군과 동일한 화

장품을 지급하였다. 4주간 기존에 본인이 쓰던 

화장품을 그 로 쓰게 하되 주름 기능성 화장품

을 사용 중이었다면 이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5) 대상자 관리

  ① 시험 개시 전 피험자에 해 선정기준 및 배재

기준을 확인하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② 수렴화장수, 자외선 차단제, 일반 수분크림 등의 

일반화장품은 내원 및 전화를 통한 상담 후 허

용하고 증례보고서에 기록하였다.

  ③ 무처치군은 일반화장품 이외의 주름 기능성 화

장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한방화장품군은 제

공한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한 모든 기

초 화장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모든 군은 주

름 및 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나 시술은 

Fig. 1. Moire topographic photo scale

     금지하였다. 시험기간 중 다른 이유로 주름 및 

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장품, 약제나 시술

을 한 경우 이것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하

여 검토하고 임상 시험에서의 배제여부를 결정

하고 증례보고서에 기록하였다.

  ④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증상, 질병에 의한 치료

는 연구자와 상담 후 허용하고 증례보고서에 기

록하였다.

  ⑤ 한방화장품군은 화장품 제공일 2주 후와 4주 후

의 내원 시에 연구 순응도를 평가하였다. 임상

시험 유지는 연구에서 정한 도포양과 도포횟수

를 3분의 2 이상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피

험자들로부터 사용한 화장품 용기를 내원일에 

가지고 오도록 하여 평가하였다.

3. 평가 

1) 평가 계획

  모든 평가는 시험 시작 0일차, 시험 시작 2주 후, 

시험 종료일인 시험 시작 4주 후에 실시하였다. 평가

예정일로부터 3일 전후에 내원한 경우는 평가일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5권 제3호(2012년 8월)

154

지킨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술자들과 독립된 평가자 1

인이 평가하였다.

2)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① 안면 모아레 촬영

    ㉮ 피부 이완을 등고선으로 표현해주는 모아레 

촬영법을 이용하여 디지털카메라(Nikon D90, 

Japan)로 얼굴 정면, 좌측면, 우측면을 촬영

하였다.

    ㉯ 배경이 하얀 곳에서 촬영하도록 하며 동일한 

거리,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하며 동일한 조명 

하에 촬영할 수 있도록 보조발광장치를 이용

하여 촬영하였다.

    ㉰ 1인의 평가자가 촬영된 이미지 중 좌측면 이

미지를 등고선 촬영 5점 척도(Fig. 1
16)

)로 평

가하여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 피부 이완의 정도가 심할수록 탄력 저하가 심

한 상태로 해석하였다.

3)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

  ① 스킨터치시스템

    ㉮ 측정기기로는 스킨터치시스템 v.1.0(STS, ㈜

아모레퍼시픽)
17)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 스킨터치시스템의 AP 센서를 이용해 피부진

단을 측정하였다. AP 센서는 피부 표면의 수

분, 유분 및 탄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모듈로서 본 시험에서는 좌측 안면부(ST3, 거

료혈)에서 매 측정 시 3회 측정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측정 항목은 수분, 유분, 탄력이다. 

  ② 자가 증상 평가

피험자가 자신의 안면부의 주름과 탄력 저하 정도

를 0부터 10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③ 이상반응 평가 

한방화장품군에 해 본 연구에서 제공한 한방

화장품의 사용 이후 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소적인 피부의 홍반, 가려움증, 부종, 

인설 등을 이상반응으로 정의하였으며 내원 시 

이에 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4. 통계 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SPSS를 사용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유의수준은 5%로 설정(즉 

p-value<0.05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효성 

평가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은 연구 0주차에서 4주차

의 변화량의 양 군의 차이에 하여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III. 결  과 

1. 피험자 정보

1) 피험자 기본 정보(Table 1)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

다. 연구군 간의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각 그룹간

의 피험자의 연령은 차이가 없었다(p=0.50).

2. 안면 모아레 촬영  

1) 안면 모아레 촬영 척도 변화(Fig. 2) 

  안면부의 탄력에 해 유효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피험자들의 안면 모아레 촬영 척도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무처치군은 시험 전 후 안면 모아레 촬영 

척도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한방화장품군은 평가 

척도가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무처치군과 한방

화장품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5).

3. 스킨터치시스템

1) 수분(Fig. 4) 

  무처치군은 연구전과 비교하여 2주 후와 4주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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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bjects
(n)

Subjects of study 
end(명)

Withdrawal
subjects(n)

Cause of
withdrawal 

Age

mean
Standard 
deviation

Cosmetics
group

21 19 2
Over-oiliness of 
study cosmetics

50.90 5.804

Control group 22 22 0 - 52.18 4.584

Fig. 2. Changes in moire topographic photo scale

Fig. 3. 0 week and 4 weeks' moire topographic photo 
of a subject in a cosmetics group.

수분값의 변화가 없었으나 한방화장품군은 모두 연구

전과 비교하여 2주 후 와 4주 후의 수분값이 증가하

였다. 또한 무처치군과 한방화장품군의 0주차에서 4

주차의 변화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22).

2) 유분(Fig. 5) 

  무처치군은 연구전과 비교하여 2주 후와 4주 후의 

유분값의 변화가 없었으나 한방화장품군 병행군은 모

두 연구전과 비교하여 2주 후 와 4주 후의 유분값이 

감소하였다. 또한 무처치군과 한방화장품군의 0주차

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218).

Fig. 4-5. Changes in skin moisture and changes in 
skin oi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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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력(Fig. 6)

  무처치군은 연구전과 비교하여 2주 후와 4주 후의 

탄력이 감소하였으나 한방화장품군은 연구 전과 비교

하여 2주 후 와 4주 후의 탄력이 증가하였다. 또한 무

처치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에 비교하여 

한방화장품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Fig. 6. Changes in skin elasticity

4. 자가 증상 평가

1) 자가 안면부 주름 평가(Fig. 7) 

  무처치군은 연구전과 비교하여 2주 후와 4주 후의 

자가 안면부 주름 평가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한방화

장품군은 연구 전과 비교하여 2주 후 와 4주 후의 자

가 안면부 주름 평가 점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무처치

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에 비교하여 한

방화장품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자가 안면부 피부 이완 평가(Fig. 8) 

  무처치군은 연구전과 비교하여 2주 후와 4주 후의 

자가 안면부 피부 이완 평가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한

방화장품군은 연구 전과 비교하여 2주 후 와 4주 후

의 자가 안면부 피부 이완 평가 점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무처치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에 

비교하여 한방화장품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Fig. 7-8. Changes in self-evaluating facial wrinkle 
score and changes in self-evaluating facial 
skin looseness score  

5. 중도탈락

  한방화장품군에 속한 피험자 중 두 명이 화장품의 

유분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자의로 연구를 중단하였

으며 무처치군에서 연구를 중단한 사람은 없었다.  

6. 이상반응 보고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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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피부 탄력저하는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 그러나 현 에는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미용에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자 하

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부 노화의 기

전을 알아내고 그 기전에 따라 노화를 억제하고자 하

는 연구가 의학계와 피부미용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1)
. 

  피부 노화는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 두가지로 별

된다. 내인성 노화는 모든 피부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

이며 임상적인 특징은 비교적 경미하여 잔주름, 피부

건조증, 탄력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노화로 인해 표피와 진피 성분이 감소되고 세포가 제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피부장벽기능을 이

루는 제반 성분들의 생성이 느려지고 각질층이 제

로 분화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증상이다. 광

노화는 자외선에 의한 것으로 햇빛 노출부 위주로 발

생하는 현상이다. 광노화로 인한 피부의 증상은 내인

성 노화보다 더 심하고 일찍부터 관찰된다. 이러한 증

상에는 피부 건조화, 피부가 얇아짐, 미세주름 및 굵

은 주름의 발생 및 주근깨, 검버섯, 광과민성 피부, 모

세혈관 확장증 등의 발생 등이 있다3.13,18)
. 이러한 증

상은 광노화에 의해 피부 기질을 형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이 파괴되어 피부가 얇아짐과 동시에 내

인성 노화에 비해 굵은 주름이 더 두드러지게 형성되

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침착성 병변 및 광과민성 병

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19,20)
.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피부노화의 표적인 증상

들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화를 촉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노화에 의해 손실되는 성분을 내

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3)
. 이에 따라 레이저요법, 보툴리늄 독소 주입요

법, 필러주입요법, 안면거상술 등의 시술 등도 발달하

였을 뿐 아니라 화장품 및 외용제에 포함되어 노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이

에는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증을 막기 위한 보습 성

분을 기본으로 콜라겐, 항산화 성분, 레티놀산, 비타

민 성분, 한약재 추출물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특히 한방화장품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최근에

는 한약재 추출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

다1)
. 이에 따라 실험 연구를 통해 항주름 효과가 입증

된 단미 한약재로는 홍삼5)
, 흑삼13,14)

, 인삼6)
, 적송엽7)

, 

황기8)
, 두9)

, 유백피10)
, 삼백초11)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한방화장품은 인동, 율피, 자

초와 인삼 사포닌 종류인 진세노사이드 F1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으로 스킨, 에센스, 에멀전, 데이크림, 나

이트크림, 아이크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포함된 한

약 성분은 모두 연구를 통해 항산화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따라서 노화로 인한 피부 증상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 하였다21-24)
. 이에 따라 평가 변수를 

정하였는데 피부의 탄력 저하를 평가하도록 피부 이

완을 나타내는 안면 모아레 촬영 척도 및 스킨터치시

스템의 탄력값을 사용하였고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

도 및 간접적인 피부장벽기능 평가를 위해 스킨터치

시스템의 수분값과 유분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부 

노화의 표적인 증상인 주름과 피부 이완에 해 피

험자가 직접 응답하게 하여 피험자가 스스로 느끼는 

증상의 호전도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은 만 40세에서 59세까지 여

성으로 그룹 간 피험자 연령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아레 측정을 통한 피부 탄력 평가에서 분석 결과 0

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는 무처치군과 한방화

장품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킨터치시스템

을 사용하여 수분, 유분, 탄력 항목에 해 분석한 결

과 수분값 및 탄력값에서는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

의 정도가 무처치군과 한방화장품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유분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가 안면부 주름 및 피부 이완 평가 모두 무처치군

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에 비교하여 한방

화장품군의 0주차에서 4주차의 변화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방화장품군에 속한 피험자 중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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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 유분이 증가하는 것을 이유

로 자의로 연구를 중단하였으며 무처치군에서 연구를 

중단한 자는 없었다.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상으로 인동, 율피, 자초와 인삼 사포닌 종류인 

진세노사이드 F1이 포함된 한방화장품 제품이 안면부

의 탄력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았으며 연

구결과상 본 화장품이 안면부의 주름 및 피부 이완에 

한 보조적인 외용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제품 사용 후 피부 수분값이 증가한 것을 통

해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제품에는 여

러 한약재 추출물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었으며 

또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한가지 추출물이

나 한가지 제품에 한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무처치군을 두어 비교를 하였으

나 피험자 맹검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점과 연구기간

이 4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한약재 추출물 화장품에 한 연

구에서는 처음으로 무처치군을 두어 임상적인 전후 

비교를 시도하였고 평가 변수를 다양화하여 분석하였

다는 점이다. 향후 한약재를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연

구 개발에서 있어서는 한의학적 이론과 임상 활용이 

근거가 되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를 통한 한의

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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